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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김관영 “‘원샷법 1호기업’ 대표 부인은 朴대통령 사촌 ”
(10.6, 연합뉴스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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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 내용

□ 대통령 친인척기업인 동양물산기업에게 산업은행 자금 160억원을

지원하는 등 특혜 의혹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 동 사업재편은 사업재편 승인 신청 이전에 이미 주식매매계약서를

체결(동양-동국제강 등 주주간, 7.26)하는 등 사업재편의 주요사항에

대해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8.13일 기활법이

시행됨에 따라 해당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것임

ㅇ 동양물산기업은 산업부에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부터

산은과 협의를 진행하였고, 산은은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심의

이전에 기활법 승인과 무관하게 상업적 판단을 바탕으로 자체 여신

심사 절차에 따라 대출을 결정하였는 바 특혜가 아님

 동 건 승인은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들(여야 3당 추천 인사)이 참여

하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,

ㅇ 동양물산기업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은 농기계 업종의 과잉공급 상황

등 기활법상 승인요건만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해당기업과

특정인사의 친인척 관계는 승인요건도 아니며 위원회에서 논의된

바도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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